
4세 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 길라잡이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는

유아의 놀이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까요?

지유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까요?

친구와 함께 놀기 시작하는 유아기



함께 어울리며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 

-지유의 이야기편-



안녕? 나는 지유야.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진짜 좋아!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



어떻게
말하지...

처음엔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도

어떻게 놀자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었지.



같이 놀래?좋아!

친구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고 내 말도 들어줬어.

그래서 나도 그 친구가 집 짓는 걸 도와줬지.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었어!



말 걸기

기다리기

거절 경험을 

아이들은 어울림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습니다.



고마워!

네 차례야!

내가 쓰고 싶은 트럭을 친구가 먼저 쓰고 있었어.

처음엔 나도 먼저 쓰고 싶었지만... 기다리기로 했어.

친구가 “이제 네 차례야!” 하고 주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

그리고 나도 다음에 친구에게 빌려줬어!



아이는 기다림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함께 지키는 규칙’

사이에서 균형을 익힙니다.



하하

호호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이야.

친구들이 놀고 있었고, 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

근데 뭐라고 이야기 할지 모르겠더라고...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지.



그러다 친구가 내게 다가와...

“같이 터널 만들자!”라고 말했어.

와! 너무 신났어.

길이 막히면 서로 도와가며 터널을 만들었지.

같이 만들자!
좋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먼저 “같이 놀자!”고 말한 적도 있었어.

그런데 친구가 “싫어, 지금은 우리끼리 놀고 있어.”라고 했어.

그 말에 기분이 좀 울적했는데...

조금 뒤에 다른 친구가 다가와서 “나랑 놀래?”라고 말해줬어!

그 말에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놀이는...



아이쿠!

친구가 내 모래 산을 실수로 무너뜨렸어. 속상했어.

그때 친구가 “미안해”라고 말했어.

나도 “괜찮아!”라고 말했지. 

우리 둘은 함께 다시 모래성을 만들었어.

아까보다 더 멋진 성이 되었어!



‘용서하기’와 

‘다시 시작하기’는

함께 자라는 과정입니다.

갈등도 아이가 관계 속에서
배우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넌 뭐할래?

난 요리!

그때, 친구가 먼저 물어봤어. “넌 뭐 할래?”

나는 말했어. “나도 요리할래!”

그래서 나는 국을 끓이고, 친구는 밥을 했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야. 나도 가족 놀이를 같이 하고 싶었지.

그런데 먼저 말하는 게 좀 어려웠어.

상도 같이 차렸는데, 인형이 넘어져서 우리 둘 다 깔깔 웃었어!

그리고 말했지. “우리 또 같이 놀자!”



놀이를 통해 배우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초대 받기,

역할 나누기,

감정 공유는



나는 요리사!나는 엄마!

우리는 역할을 맡아야 했어. 

친구도 나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었어.

다음에는 친구가 요리사, 내가 엄마를 하기로 정했어.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지!

친구가 엄마, 나는 요리사를 하기로 했어.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니까 더 잘 놀 수 있었어.



이 시기 아이들은 갈등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힘을

기릅니다. 



친구랑 같이 노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용기 내면 점점 더 재미있어져!



놀이에는 마음이 자라고,
관계가 피어나는 순간들이 숨어 있어요.

관계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수많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자라고,
관계가 피어나는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유아의 놀이에는...



지유의 이야기 속 
순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이들의 놀이 속에 나타난
관계 맺기와 사회의 이해



처음에는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말을 걸지,

언제 끼어들지 고민하죠.
아이는 놀이 속에서 이 모든 방법을 익혀요.

관계 맺기는 기다림과 용기를 필요로 해요.

첫 번째 순간

어떻게
말하지...

<친구랑>



타인과의 관계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요.

두 번째 순간

좋아!

같이 놀래?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순간,
아이는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해요.

<친구랑>



아이는 놀잇감을 갖고 싶은 마음과
친구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해요.

그 순간,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이 자라나요. 

기다림은 타인을 고려하는 첫 연습이에요.

세 번째 순간

네 차례야!

고마워!

<빌려주기>



놀이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요.

네 번째 순간

협력은 함께 목표를 이루는 경험이에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며 
아이는 협동을 배워요.

좋아! 같이 놀자!

<터널 만들기>



다섯 번째 순간

갈등도 함께 자라는 과정이에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성장의 과정이에요.
작은 다툼과 실수,

그리고 사과하고 마음을 푸는 경험을 통해
아이는 관계를 회복하는 힘을 키워가요.

아이쿠!

<친구의 실수>



<역할놀이>

여섯 번째 순간

역할놀이에서는 ‘하고 싶은 것’과
‘지켜야 하는 약속’이 충돌해요.

아이들은 가위바위보, 순서 정하기 등
아이들만의 간단한 방법을 통해 

타협하고 규칙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요.

타인과 생각을 조율하고, 규칙을 만들고 지켜요.

나는 엄마! 나는 요리사!



규칙,

협력,

어린이들은 놀이 속에서

어른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배우는 순간이에요.

모두 경험해요.

관계 맺기,
감정 조절,

갈등 조절...



사회 정서는 문제집이나 학습지로

가르치는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겪고 느끼며

‘몸으로 배우는 경험’입니다.



지유는 친구와 어울리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내가 느낀 건...

나는 친구랑 놀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됐어.

엄마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책에서 본 것도 아니야.

놀면서 느낀 거야!



함께 놀며 배우는 아이들,

놀이 속에서 자라는 사회성.

아이들이 관계를 익혀가는 

소중한 과정을

부모님께서도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